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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고등부 잘 하십시오. 중고등부는 중고등부를 다뤄본 사람이 다뤄야 합니다. 직접 그들이 잘 해야 전국적으

로 부흥이 됩니다. 위에서는 잘 모릅니다. 직접 관련해야 압니다. 위에서는 방향만 잡아주는 것입니다. 

지도자가 억지로 회원들 끌고 다니면 안 됩니다. 양은 목자가 몰고 다녀야 스스로 오래 갑니다. 끌고 가면 안 

됩니다. 몰고 가야 목회를 할 수 있습니다. 양이 말 안 듣는다고 들고 다니면 손이 아프고 저립니다. 목회는 

항상 양 몰 듯이 하라고 예수님이 비유한 것입니다. 그러니 잘 관리해주고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. 

월명동은 안전해야 합니다. 옛날에 농사짓고 해서 기구나 연장 같은 쇠붙이가 많이 있었는데도 피뢰침이 필요 

없었습니다. 그런데 지금은 높이 뭘 자꾸 건물 같은 것을  세우니까 피뢰침이 필요합니다. 그래서 월명동에도 

피뢰침을 세운 것입니다. 

회원들은 나를 보려면 모두가 한 번에 봐야 합니다. 그 전에 한국에 있을 때도 얼굴잘 못 보지 않았습니까? 

한꺼번에 그냥 단상에서 보지 않았습니까? 하나씩 악수 하려면 3시간도 4시간도 도 걸립니다. 큰 지도자는 그

렇게 대하고 그렇게 맞이해야 합니다. 

해외 있을 때도 해외 회원이라고 나를 다 본 것이 아닙니다. 순전히 인터넷 방송으로만 봤습니다. 제일 처음 

시작 할 때, 시동 걸 때, 그때만 얼굴 한 번씩 보여줬습니다. 그 후론 얼굴 본 사람이 없습니다. 

나 만나러 오는 시간에도 전도 하려면 몇 명은 할 수 있습니다. 한 마디만 해도 전도됩니다. 해보니까  딱 전

도 되었습니다. 나는 여러분 만나러 오는 시간이 많이 듭니다. 여기 그냥 나오는 것 같아도 시간이 많이 걸립

니다. 기다리고 뭐하고 하면 여러분 보는 시간의 거의 5배는 더 걸립니다. 

할 일을 빨리 해야 내가 움직입니다. 내 시간 떼어먹으면 내가 기도를 못합니다. 

밥도 못 먹고 계속 정신이 없습니다.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. 

 


